
 여름철 질식 재해

여름철(6~9월)에는 높은 기온과 잦은 비로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유기물의 부패로 인한 

미생물이 단시간에 번식해 질식 위험이 높아지므로 각별히 주의 해야 합니다

1. 여름철 밀폐공간 
 밀폐 공간은 자연 상태에서 환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유기물 부패 등으로 산소 결핍과 질식성
유해 가스가 발생해 질식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질식 재해는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아 

미생물이 단시간에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거나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2. 질식재해 어디서, 왜 일어날까?

 우선 저장용 탱크 등 소재 자체의 산화, 저장 또는 운반 물질의 산화, 건성유의 산패 등은 공기 
중의 산소를 빠르게 감소시키므로 그 내부에서 청소 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는 산소 결핍증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미생물의 생체 1kg (수분 제외)이 섭씨 30 도 부근에서 1 시간에 소비하는 
산소 소비량은 사람의 몇 배로부터 최고 6,000 배까지에 이른다. 이때 이산화탄소, 메탄,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도 발생시키며 이런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작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산소 
결핍증이나 유해가스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각종 탱크나 밀폐된 방(냉장실, 
냉동실 등 내부) 및 지하수에 용존 산소가 적을 때 공기 중의 산소를 용해하여 산소 결핍이 
발생하기도 하며 화학공정의 반응탑, 배관 등에서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질 소치환 및 질소 봉입 
시 질식 재해의 위험이 있다. 또 각종 저장 탱크, 환기가 나쁜 장소에서 불활성가스를 이용한 
아크 용접, 절단 작업 및 액체나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동고 등에도 위험이 있다.



3. 밀폐 공간의 건강장해
 산소 결핍은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는데, 산소 농도가 16% 이하가 
되면 안면이 창백하거나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며 현기증, 구토,두통 등이 나타나게 된다. 또, 
산소 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압 강화, 맥박수 감소의 증상이 나타나며 결국 
질식, 사망하게 된다. 호흡 정지 시간이 6 분 이상 되면 소생은 가망이 없게 된다. 

▶ 산소결핍에 따른 피해

산소농도 18%
어지럼증, 구토, 
체중지지 불능으로 인한 
추락 위험

산소농도 16% 호흡, 맥박의 증가, 
두통, 메스꺼움, 구토

산소농도 12% 안전한계
연속환기 필요 산소농도 10% 안면창백, 의식불명, 구토

산소농도 8% 실신, 혼절, 7~8 분이내 
사망 산소농도 6% 순식간에 혼절, 호흡정지, 

경련, 6 분 이상이면 사망

▶ 황화수소 중독 시 피해

5~50 ppm 결막 및 각막 상피조직 자극

70~150 ppm 기침, 후각마비, 호흡장애

250~300 ppm 폐부종, 출혈 발생 및 4~8 시간 이내 사망

350~400 ppm 두통, 현기증 및 1~4 시간 이내 사망

500~600 ppm 극심한 두통, 구토, 의식 소실 및 30 분~1 시간 이내 사망

600~700 ppm 심폐압박 및 의식 소실 2~15 분 내 사망

700~2,000 ppm 혼수상태, 호흡정지 및 사망

4. 여름철 질식 재해 사례

◎ 5 월 상수도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2 명 부상
◎ 8 월 절임무를 생산하는 OO 식품 제조공장에서 탈염조에 들어갔던 근로자 1 명이 황화 
수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구조과정에서 1 명 사망
◎ 5 월 OO 양돈농장에서 집수조 내부청소를 위해 들어갔다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2 명 사망
◎ 8 월 OO 공장 집수조 보수작업을 위해 내부로 들어갔던 근로자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구조 과정에서 4 명 부상
◎ 8 월 OO(주) 집수조 내부 배관수리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1 명이 사망하고 구조 
과정에서 1 명 사망, 1 명 부상 

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장 내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목록화하는 것!
   대부분의 밀폐공간 질식 사고는 작업자 자신이 들어가는 공간이 유해가스가 들어있는 밀폐 
공간, 질소 등 불활성 기체가 누출, 유입되어 산소가 부족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
   밀폐공간은 반드시 현재 상태가 산소 결핍 상태이거나 유해 가스로 차 있는 장소만을 의미 
하지 않음. 근로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면서 출입이 제한된 장소의 내부 등 유해가스, 
불활성기체가 존재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를 해야 함.



5.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1) 작업 전 안전조치 및 종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작업 위험요소 인지, 가스농도측정 및 환기방법, 재해자 구조 및 응급처치 등을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인지시켜야 합니다.

​
2) 출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 작업하는 공간의 면적과 깊이를 고려하여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산소농도는 18%이상 23.5% 미만이어야 합니다. 황화수소의 경우 10ppm 미만이 되어야 하고, 
일산화탄소의 경우 30ppm 미만, 탄산가스는 1.5%미만, 가연성가스는 하한치의 10%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

3) 출입 전/출입 중 충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
4) 감시인 배치, 작업자와 연락체계 구축, 출입 인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배치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

5) 위급한 근로자 구조 시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 호흡기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필수 3대 안전 수칙>

1.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작업 전, 작업 중 환기 실시

3. 구조 작업 시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필히 착용


